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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parent abuse, depression, social withdrawal,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cyber delinquency among high school adolescents. This study used 
the Korea Youth Child Panel Survey (KYCPS) wave 5 data, including 2,091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nationwide. The results fro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ith the data 
revealed that delinquency victimizat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cy-
ber delinquency. In addition, parent abuse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while indirect effects of parent abuse were not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strat-
egies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in cyber delinquenc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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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스

마트폰의 사용과 보급률이 청소년 사이에서는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용이 일상에서는 떼어

놓을 수 없는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기능

과 역기능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 있다(Grigg, 2010; 

Tokunaga, 2010).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10-20대는 평균적으로 97%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은 3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6)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비

행문제인데 이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국제적인 위기문

제로서 국내외의 사이버비행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Cassidy, et. al., 2013). 심지어 외국에

서는 스토킹이나 살인위협의 위험까지 사이버비행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Nelson, 2003)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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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는 5,7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로 사이버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46.6%였고,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56%, 고등학생들

은 43.1%가 여러 명이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피해를 당

했다고 응답했다(Lee, et. al., 2015). 또 최근 조사에

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2명 중 1명꼴로 사이버 폭력 피해

를 경험하고 30%는 피해와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ChosunIlbo, 2016). 이런 심각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이버비행 연구는 아직 시작단

계로(Lee & An, 2013)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하여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시급한 

상황이다(Kim, & Yoon, 2012).

사이버 비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서 행해지는 문제행동’을 의미한다. 사이버범죄를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적으로 비행이라 인정되는 정도의 스

토킹, 사이버폭언, 음란물 검색이나 중독 및 음란폭력 

채팅, 사이버도박, 인터넷게임 중독 등을 포함하는 의

미로 보고 있다(Han, 2001). 일반비행도 그렇지만 사

이버비행도 범죄에 가담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특

별히 학교폭력에 대해 대처하는 것이 강화되면서 학교

폭력이 사이버 폭력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나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4) 우리사회

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청소년 위기문제이다.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

을 미치는데, 가장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요인들로는 

부모와의 관계성,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들을 들 수 있

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가장 긴장된 관계인 

부모의 학대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이버 비행의 원인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

았고(Van den Eijnden, et. al., 2010) 부모학대는 청

소년들의 비행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도 부모의 학대는 자

녀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학대가 긴장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비행

의 경우에도 비행과는 비슷하지만 특정 문제행동이므

로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로 부모의 학대가 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

아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Dehue, et. al., 2012). 

이외에 개인 정서행동요인들에서는 우울, 사회적 위

축과 비행피해를 당한 경우가 사이버비행과 관련된 요

인들로 드러나는데(Koh & Kim, 2015; Koh & Kim, 

2014; Kim, & Yoon, 2012) 이들이 다른 요인과의 관계

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더 구체적인 연구

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이다. 

우울의 경우, 가정학대피해로 우울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사이버 비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클 수도 

있다고 본다(Jwa, 2015).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과

의 관계성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소년의 

사회적인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이버비행행동의 증가

가 예측되었다(Kim, 2013; Lee, et. al., 2015). 청소

년의 폭력피해와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도 상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로, 사이버폭력 피해나 가

해 경험은 사이버폭력의 피해, 가해, 또는 사이버폭력/

오프라인폭력 가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들에 나타나고 있다(Beran & Li, 

2007).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살펴보

고 있는 것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해야한다고 주장되고 

있다(Kim, 2007; Ka, et. al., 2013). 

따라서 이 주요 요인들이 부모의 학대와 관련하여 

청소년 사이버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들의 관

계에서 매개관계도 드러나면 관련 변수가 인과관계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는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Lee, 2007) 

서로간의 구체적인 관계성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고 본다. 

또,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발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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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는 주로 어린 연령의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연

구해왔고 더 연령이 높은 발달적 측면을 고려한 종단연

구는 적은 편이다(Lee & Lee, 2015). 본 연구에서는 사

회적 행동이 성인과 비슷해지는 고등청소년들을 통해 

발달에 따른 특성도 살펴보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이

버 비행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해하자한다.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 고등청소년의 사이버 비행문제를 예

방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여 관련 프로

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문제와 관련된 경로

를 파악하여 문제행동에 효과적인 개입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부모 학대와 우울, 비행피

해경험, 사회적 위축, 그리고 사이버 비행간 관계를 살

펴보고자 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래 

<Figure 1>은 검증하려고 하는 연구모형이며 각 요인

들 간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학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고

등학교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는 유의미한가?

2. 부모학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청

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서

로의 관계성들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부모학대와 청소년 사이버비행

한창 부모의 따뜻한 양육과 보호를 받아야할 청소년

들이 부모의 학대와 방임의 피해자가 됨으로서 나타나

는 문제들은 비행행동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에 유추해서 비슷한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에서 그 연

관성이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다. 부모의 신체적이나 정

신적 학대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이상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07).

청소년의 사이버비행(cyber delinquency)은 인터넷과 

관련된 청소년 비행을 의미한다.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2008)은 사이버폭력, 비행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헌⋅부호⋅음향⋅화상이나 영

상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등의 권

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Kim & Yoon(2012)

은 사이버폭력 유형을 보다 구체화해서, ‘타인에게 정

신적이나 심리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상공간에서

의 비난, 욕설, 위협, 따돌림, 유언비어나 괴롭힘 등과 

같은 행위’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비행의 

발달적인 특성이 청소년의 중⋅후반기까지 상승한다는 

기존 비행에 대한 연구(Park, 2014; Laub & Sampson, 

1993)도 특성으로 나타난다. 사이버비행의 특징으로는 

학교 밖에서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학교들이 교내 핸드폰사용에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Willard, 2006; Smith, et. al., 2008). 

이는 학교가 사이버폭력을 다루는 역할이 불분명한 것

으로 보기도 한다. 또, 사이버비행 연구에서는 비행피

해 집단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이버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Jeon, et. 

al., 2015). 

부모학대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출생 후 아동

이 최초로 접하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지적⋅정의적⋅신체적⋅행동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도 밝혀져 왔다

(Lee & Yoon, 2005; Kim & Yoon, 2013).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대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

고 연구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Ki, 2011; Kim & 

Choi, 2012; Lim, 2015).

부모학대와 사이버비행의 관계성은 최근의 연구에

서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학대는 우울, 사이버 비행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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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나타났고(Jwa, 2015), 중학생들의 아동학대경험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경험과 부모학대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Lee & Jeong, 2014). 외국연구에서는 부모

학대와 방임이 학교에서 아동들이 비행가해자가 되거

나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Lereya, et. al., 2013), 사이버비행 가해아동청소년

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이버비행을 안하는 아동들에 비

해 부모 모니터링, 부모체벌,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이 

약했다(Wang, et. al., 2010; Wong, 2010). 사이버 비

행과 일반비행과 부모에 대한 연구에서는 방임하는 부

모를 가진 경우, 아동이 가장 많이 사이버비행과 일반

비행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Dehue, et. al., 

2012) 사이버비행도 일반비행과 마찬가지로 부모학대

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고등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적학대가 사이버비행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Hebert, et. al., 

2016).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가 학업 스트레스를 경유해서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 사이에서 유의한 매개변수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Kim & Cha, 

2014). 또 부모학대 초기 값이 사이버비행의 초기 값과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공격성을 통

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Jeong & Lee, 2015). 

2.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비행

청소년의 개인정서 요인 중에서는 주요한 요인들을 

보면,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문제행동의 요인으로 드러

난다.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에서도 중요한 유의미한 

관계들이 나타나는데, 우울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을 

규명한 Kim(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사이버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이 높아질수

록 사이버비행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사이버비행 가해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Lee, 2006), 종단연구에서는 우울의 영향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장기적인 종단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

다(Kong & Lim, 2012). 또 청소년기의 우울은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4). 우울의 특성으로 인해 현실도피하며 사이

버 공간에서 부정적인 정서의 해소를 위해 비행을 저지

르거나 불만족을 해결하게 하려한다고 보려는 관점도 

있다(Ko & Kim, 2015).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부모 학

대가 청소년자녀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서 우울이 매개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Jwa, 2015).

사회적 위축도 정서적인 개인요인으로서 사이버비

행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존연구에서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연구에

서는 청소년들이 우울할수록,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많

이 느낄수록, 주변과의 애착관계가 약화되고 사이버비

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Koh & Kim, 

2015; Kim, 2013). 고등학교 문제청소년 연구에서는

(Lee & Lee, 2015) 개인의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비행

행동 증가와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사회적인 위

축이 사이버비행과의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더 많

은 연구는 필요한 상황이다. 

내면정서문제 외에는 직접적인 폭력피해 경험요인

이 사이버비행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폭력에서 사이버폭력으로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는 오프라인상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이 많을

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많아진다고 보고했다

(Kim, 2013; Kim & Yoon, 2012). 중학교 2학년 3,000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이 폭력비행

이나 타인 괴롭힘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고(Kim, 

2007), 친구로부터 괴롭힘 당한 청소년은 사이버 가해

로 대응하려는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했다(Lee & 

Jeong, 2014).

외국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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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다(Hinduja & Patchin, 

2008). 또 사이버폭력 피해/가해 경험은 사이버폭력 피

해나 가해 또는 폭력/가해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경

험한 것과 상관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Beran & Li, 2007). 사이버 비행이 학교폭력과 연계

하면서 공간 형태와는 상관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으로,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폭력이 연결되

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

나고 있어(Jeong, 2012; Erdur-Baker, 2010) 서로의 

관계성가 연관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피해자가 가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프라인 비행피해 경험과 

사이버비행 가해경험 또는 그 정반대의 경우에도 피해/

가해 경험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폭력피해자가 사이버비행가해를 하는 연관성은 기

존연구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가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나,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폭력을 가하

거나 또는 감정을 표출하면서 제3자에게 사이버폭력을 행

사하는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Ryu, 2013; Chisholm, 

2006; Konig, et. al., 2010).

3. 부모학대, 우울, 사회적 위축과 비행피해경험

부모학대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의 

관계성들도 기존연구에서 서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나고 있다.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청소년들에

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이상행

동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Lee, et. al., 2007). 우울과

의 관계성에서도 부모학대가 많아질수록 우울이 높아

진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 Lee, 2012; Saltaris, 

2002). Kim(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학대 정

도가 심하고 학대 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증이 더 심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연구에서도 우울이나 정서결

핍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roneman, 

et. al., 2011).

부모학대는 사회적 위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

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적절한 양육과 학대를 통

해 자녀들은 더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였고(Kim, et. 

al., 2003; Kim, 2000),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Kwon & Kim, 2002). 비행피해와의 관

계성에서도 부모학대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부

모의 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 Choi, 2012; Lim, 2015; Lee & Yoon, 

2005; Ki, 2011). 부모학대와 방임이 학교에서 아동들

이 비행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예측요

인으로 드러나고 있다(Lereya, et. al., 201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모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이 자료를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

널조사 2010(KCYPS)의 4,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했

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1, 초4, 중1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

령기의 전반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분석

하기 위해 계속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년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 

하는 단기종단패널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

들이 고등학교 청소년 사이버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고등학교 자료를 분석했다. 

고등학교 패널은 전국에서 78개의 학교에 재학 중인 

2,351명을 대상으로 1-5차년도 조사가 수행되었고, 5

차년도 조사 응답자는 2,091명으로 모두 최종 분석대상

으로 활용되었다. 원표본 유지율은 88.9.1%이다. 

본 연구의 모형은 각 요인관련연구와 기존선행연구

들을 근거로 해서 아래의 <Figure 1>에 나타난 모형으

로 표시되었다. 이는 부모학대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통해서 사이버

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한다. 



152   Crisisonom y Vol.13 No.8

Figure 1.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2. 측정변수 

1) 부모학대방임 피해

부모학대방임의 척도는 Huh(2000), Kim(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들 중에서 일부를 참고로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4개 문항을 활용했다. 

부모학대는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도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의 4문항으로 4점 리커트 문항으로 이루어졌

다. 역코딩 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학대가 

심한 것을 나타났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0.85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베리맥스

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두 가지 

범주로 척도로 구성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우울감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우울감 측정은 패널의 우울증 

문항을 사용했는데, 이는 간이정신진단검사(Kim, et. 

al.,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되어서 우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총 10문항을 활

용했다. 핵심 내용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걱정이 많다’, 
‘울기를 잘한다’, ‘외롭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등이다. 본 연구의 우울

척도는 4점 척도로 역코딩해서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가 0.89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베리맥스

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두 가지 

범주로 척도로 구성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으로 아동이 위축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정서적 문제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위축과 관련된 문항들을 활용

했다. 이는 Kim & Kim(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것으로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탄다’, ‘나서기 싫어한다’ 등 관련

된 5개 문항이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역코

딩 변환을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나누어 두 가지 범

주로 척도로 구성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비행피해 경험 

비행피해경험은 패널의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

여 구성한 것을 활용했는데 연간피해유무의 내용에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집단따돌림’, ‘심하게 맞

기’, ‘협박당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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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

에 대한 신뢰도의 Cronbach α는 .5로 나타났다. 구조

분석을 위해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

석을 통해 2가지 범주로 분류, item parceling을 실시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사이버비행

사이버비행은 패널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

성한 것을 활용했는데 사이버비행 연간 경험여부에서 

‘채팅/게시판 등에 일부러 거짓정보 올리기’, ‘불법 소

프트웨어 다운’,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

용’, ‘채팅하면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해킹하기, 

채팅/게시판 등에서 욕이나 폭력적인 언어 사용’ 등에 

대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

한 점수를 사용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구조분석을 

위해 베리맥스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2가지 범주로 item parceling을 실시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3.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 분석에서는 부모학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SPSS 18을 활용하여 기본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한 후, 각 요인별 측정모형을 준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다음 분석단계에서는 서로

의 구조적 관계성을 탐색하기 위해 AMOS 19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

증한 후, 이어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 추정 방법은 최대가능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고 적합

도는 χ2, TLI, CFI, RMSEA 등의 지수를 사용했다. 모

형 적합성의 판단기준은 χ2의 확률이 .05보다 더 클 때

이고, TLI>.90, CFI>.90 일 때이다(Hong, 2000). 일

반적으로는 RMSEA값이 0.10보다 크면 모형이 적합하

지 않다고 본다(Kim, 2014; Browne & Cudeck, 1993). 

개별 간접효과인 매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obel 

검증법으로 분석했다(Sobel, 1982). 

Ⅳ. 연구 결과

1. 주요변수 기술통계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남자가 51%, 여자는 

49%로 구성되었고 가족 연간소득평균은 4,686만원이

었다. 지역별 응답비율은 경기도가 1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청남도와 광주시가 4%로 가장 적은 

곳으로 나타났다. 다른 특징은 아래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ategory (%), M(won)

Gender Female 51%

Male 49%

Average 
Household Income

46,860,000

School Dropout In school 87.3%

Drop out school 1.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

각 변수들 간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Table 

2>와 같다. 

Variables M SD

abuse 1 1.99 .73

abuse 2 1.57 .66

dep 1 1.81 .59

dep 2 1.94 .60

Del vic 1 .03 .22

Del vic 2 .01 .08

withdraw 1 2.24 .72

withdraw 2 2.16 .88

cyber del 1 .18 .45

cyber del 2 .05 .23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2. 고교 사이버비행 문제 모형의 적합성 검증결과

1) 측정모형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모형

의 측정모형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

로 TLI, CFI는 각각 .989, .994이고 RMSEA는 .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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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  TLI CFI RMSEA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66.7*** 27 .987 .992 .03

***p<.001

Table 3. High school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fit

Path b S.E.

Depression ← Parent Abuse .30*** .03

Delinquency Victimization ← Parent Abuse .01 .01

Social Withdrawal ← Parent Abuse .15*** .03

Cyber Delinquency ← Depression  -.01 .02

Cyber Delinquency ← Delinquency Victimization 1.14* .49

Cyber Delinquency ← Social Withdrawal .03* .02

Cyber Delinquency ← Parent Abuse  -.01 .01

***p<.001, *p<.05

Table 4. High school cyber delinquency structural model efficients

나타나 적합도 검증결과에 따라 측정모형이 대체로 자

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했다. 

2) 구조모형분석

본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로는 부모학

대, 우울감, 비행피행경험, 사회적위축과 청소년의 사

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적합도 결과가 아래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적합도는 TLI, CFI는 각각 .987, 

.992이고 RMSEA는 .03로 전체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구조의 결과에서 청소년의 사이버비행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성에 대한 결과는 아래 <Table 4>에 나타

나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사이버비행에는 비행

피해 경험, 사회적 위축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 경험이 많아질수

록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가해 행동이 많아지고 사회적 

위축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사이버비행 행동이 많아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비행경험 변수가 사회적 위

축보다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 시점에

서는 비행을 당했던 경험이 사이버비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결과에서는 부모학대가 우울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의 학대가 많을

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부모의 학

대가 정서적인 요인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부모학대는 사회적 위축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학대가 많을수록 청소년

은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데에 위축을 더 크게 가지게 

되어서 사회적인 부적응을 야기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학대와 사이버비행과의 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 분석에서는, 부모학대가 매개변수인 사회

적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위축이 사이

버비행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

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관

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런 관계성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까지 

이르는 경로, 즉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매

개 모형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AMOS의 Bootstrapping

을 활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나 AMOS의 한

계점으로 다중매개모형에서는 전체간접효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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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trapping만 제공되고 있다(Hong, 2009).따라서 

개별 간접효과인 매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obel 검증

법을 사용했다(Sobel, 1982). 소벨검증에서는 결과 값

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그 매개효과

가 유의미하다고 본다(Baron & Kenny, 1986). 

분석결과, 소벨검증 계수가 1.87로 나타나 간접결과

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학대에

서 사회위축을 통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모학대가 간접효과로 고등학교 

청소년의 사이버비행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

나 비행피해나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가해 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학대, 우울, 비행피해경험, 사회

적 위축이 청소년들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제

시된 모형을 통해 결과를 검정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피해경험과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사이

버가해 비행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비

행이 증가하고 사회적 위축이 더 될수록 사이버비행에 

더 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사

이버비행과의 관계성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Kim, 2007; 

Kim, 2013; Hinduja, & Patchin, 2008). 이는 비행피

해경험이 사이버비행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봤던 연구

들과 동일한 것(Antoniadou, 2016; Casas, et. al., 

2013)으로 유추된다. 즉, 청소년이 오프라인에서 비행

피해자로서 피해경험을 당하게 되면, 이에 대한 영향으

로 사이버상의 비행에 직접 가담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결과는 피해학생은 항

상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로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Ryu, 2013; Tokunaga, 

2010; Lereya, et. al., 2013) 사이버비행에 대한 예방

이나 개입을 할 때에는 비행피해 경험이 있었는가가 직

접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난다(Li, 2007). 

또한 피해/가해의 중복성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요인과

의 관계성을 유추할 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비행과의 관계성 결과도 사회

적위축이 높아질수록 사이버비행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oh & Kim, 

2014; Kim, 2015; Harman, et. al., 2005). 이는 청소

년의 사회부정적 감정과 긴장이 높아지면 사이버비행

도 쉽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비슷하다(Lee 

& Jun, 2012; Menesini & Nocentini, 2009). 즉, 내면

으로 위축이 되었다가 행동상으로는 사이버상에서 비

행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긴장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연구결과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높

아질수록 사이버비행 가해를 더하게 되므로 청소년들

이 사회적 위축을 줄이고 긍정적인 사회관계성을 맺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사이버비행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행동과 사회적 위축에 

대한 연구들이 기존연구에서는 피해자 연구보다 많이 

부족하므로(Harman, et. al., 2005) 이에 대해 더 심층

적인 연구로써 보완해야할 것이다. 

둘째,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과 정적인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학대가 많을수록 자녀의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Kim & Yoon, 2013; Lee & Lee, 

2012; Saltaris, 2002). 가장 자녀가 믿고 따라야 할 부

모가 가하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

한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우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oon, 2010). 특히 어느 정도 성숙

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학대 경험이 우울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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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정서적인 문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추가결과로 부모학대는 사회적 위축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기존연구와 비슷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덜 

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사회적 위축 행동을 보이고

(Kim, et. al., 2003; An, 2010) 학대를 당할 때는 더욱 

위축되는 연구와 일치한다(Chung, 2008). 이처럼 부

모학대가 사회적 위축 같은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볼 때,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

정과 심리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학대 예방

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개입부분에서 연구해야 할 부

분이라 본다. 부모학대가 특히 청소년자녀의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사이버비행에 부모학대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로 간접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

에서는 다른 요인들이 매개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Jwa, 2015; Kim & Cha, 2014)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연구들과는 다른 결과일수

도 있으나 이것이 고등학생 연령 대상들의 영향인지도 

살펴봐야할 것이다.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어린연

령과 어느 정도 성숙한 고등학교 연령대에서의 영향력의 

차이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부모학대가 정서적 

면에 해를 주지만 사이버비행에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학대와 사이버비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Hebert, et. al., 2016)

는 이 관계성을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주목할 부분은 부모학대와 사회적위축의 관계는 유

의미하고 사회적위축과 사이버비행이 유의미한 관계인 

데, 여기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학대는 관계성문제이므로 그 영향으로 사회

적 관계에서는 위축이 되는 반면에 사이버비행은 학대

보다 자신이 가진 정서적 문제로 인해 반응적으로 나타

나는 행동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주변의 관계성이 

좋지 않아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와 적용될 

수 있다(Koh & Kim, 2015). 부모의 영향력이 익명성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비행에 대해 자녀의 

어느 발달시기까지 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것도 들여

다보아야할 사안이라고 본다. 

부모학대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도 매개요인을 통

해 간접영향만 있었던 연구들(Jeong & Lee, 2015; 

Kim & Cha, 2014)도 특정 요인이었기 때문에 간접영

향이 나타난 것인지도 살펴보아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사이버비행은 다른 요인을 포함한 부모와

의 관계성을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비행의 발달궤적과 사이버비행의 발달 궤적이 서로 상

이하므로 비행의 하위개념이 아닌 사이버비행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Jeong & Lee, 

2015)처럼 부모학대의 관계성이 사이버비행에서는 비

행과 다를 수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현 연구의 결과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는 다양한 요

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 대한 치료

나 예방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

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비행피해를 

당했던 경우나 사회적위축이 높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관련요인들이 덜 발생하도록 통합적으로 개입한다면 사

이버비행의 가해자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발생 예방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비행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큰 과제이나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쌍방의 피해/가해를 예방하는 입장에서는 의

미 있는 접근이 되리라고 본다. 적용할 수 있는 관련 프

로그램으로는 기존 비행피해예방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다(Rivers & Brackett, 2011). 또 사이버비행을 다루

기 때문에 온라인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하여 집단으로 

예방하는 접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Cho, 2015). 

다음에는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도록 개입하는 것도 

사이버비행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위축이 많이 되어있는 청소년들을 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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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에서 다양한 심리검사나 부모와

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등의 설문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는 자존감이나 사회적 관계성

을 긍정적으로 쌓을 수 있는 개별상담이나 사회관계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움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부모학대의 문제점은 특히 청소년 자녀의 부정

적인 내면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문제성을 더 

강조하여 자녀의 우울, 사회적 위축 등 정서적인 문제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학대의 영

향으로 인한 청소년의 우울증과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

려면 학교 및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Choi & Shin, 2016). 이런 프로그램들에서

(Lereya, et. al., 2013) 지지적인 개입과 자상하고 애

착 있는 부모양육태도를 고양하여 가족관계를 보완하

고 자녀들의 동료관계,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제한점과 후속연

구의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독

립변수로 부모학대만 살펴보았는데 학교요인이나 주변

의 다른 사회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가

해서 연구한다면 더 심층적인 내용이 되리라고 본다. 

또 연령층도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종

단자료내의 아동이나 더 어린 연령층과 함께 비교해서 

차이점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후속연

구로서는 종단자료들이 더 다양하게 모이면 사이버비

행의 변화와 다른 변수들의 변화 등을 살펴보아서 더 

심층적인 종단분석이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

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의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 대한 

예방과 그 행동의 치료를 위한 대안을 찾는 것에 더 다

각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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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학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연구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우울,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 그리고 사이버 

비행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해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의 사이버 비행 문제를 

예방하고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여 수집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5차년도 데이

터를 사용했다. 총 2,091명의 전국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관계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에서는 첫째, 비행피해경험,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의 사이버가해 비행에 정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피해경험이 더 많고 사회적 위축이 더 될수록 

사이버가해 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학대는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학대가 사이버비행에 주는 간접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이 행하는 사이버가해 비행에 대한 예방이나 

개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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